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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the Studies on Specific Effica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김민아*, 최소은**, 문지현***

Min-A Kim*, So-Eun Choi**, Ji Hyun Mo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간호’ AND ‘효능감’ 등을 주제어로 검색된 432편 중 특이

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하였다. 효능감은 간호학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져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는 2014년 이

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 실무에서 특이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과정

을 운영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특이적 효능감,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 문헌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research on Specific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s in Korea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with 432 
papers published between 1985 and 2018 from five electronic databases and other sources using such key words 
as ‘Efficacy’, 'nursing', 'nursing students,' 'nurses,' etc. The research design of 72 nursing researches on the 
specific effica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nalyzed in this study was 96% i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studies accounted for 23 (30.7%).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highly diverse teaching methods is 
recommended to increase specific efficacy. Supporting systems and funding are required to help activate research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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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과업 수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Bandura[1]

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확신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Bandura[2]는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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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lf-efficacy)과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활동영역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높

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효능감 측정은

기능의 영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념으로서의 효능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

역에 대한 효능감이 측정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

다.

구미옥 등[3]은 인간 건강행위의 변화에 관심을 갖

는 간호학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속성을 밝히고자 Walker& Avant개념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자기효능의 개념 분석을시도하였다. 개념분석결과

자기효능의 속성은 1)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지각,

2) 내적 힘, 3) 학습가능성, 4) 개별성, 5) 특정 성, 6) 일

반화 가능성의 여섯 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Bandura

의 정의인 ‘특정 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간호학 에서 자

기효능 개념을 연구할 때 Bandura의 정의를 그대로 사

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내의 간호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은 간

호라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자기효능

감을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간호대상자 중심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외인 경우 컴퓨터상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를 간

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1,2,4-6]

의 자기효능이론을 기틀로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7] 즉, 임상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서, 자기

효능 속성 중 학습가능성에 대해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8].

2000년 이후 국내 간호연구에서 특이적 자기효능

감(specific self-efficacy)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분야 연구는 간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기

관리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뇌졸중환자[9], 당뇨환자[10],

신장이식 환자[11] 같은 특정한 간호대상자에 대한 특

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

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팀효능

감[12], 학업적 자기효능감[13], 간호효능감[14] 등과 같

은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적 자기

효능감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행연구들을 종

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학문이 당면한 혹은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은

간호사나 간호학생에게 매우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

는데 간호행위 자아효능감 같은 특이적 효능감을 측정

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

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출처, 연구설계,

측정도구 및 주요개념을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함

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확대된 후속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는 간호연구의 방향모색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간호사들이 연구한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대상자의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연구 중에서 석,

박사 학위논문과 간호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

석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앞으

로 나가야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의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최근

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

로 나아갈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논문유형, 연구

설계,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 및 연구

대상자)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도구의

종류, 사용빈도와 측정결과를 파악한다.

셋째, 실험연구에서 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를 파악한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연구 설

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방법과 타당도 검

증방법을 파악한다.

Ⅱ. 2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간호연구들

을 통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259-270, November 30,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61 -

2. 문헌선정기준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체

계적 고찰 핸드북[16]과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고찰 보고지침[17] 문헌을 선정

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국내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을 시행하였다.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 대상 논문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국내 간호연구들

이다.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특이적 자기효능감

(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간호연구, 1985년부터 2018

년까지 시행된 연구,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한술지인용

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된 간호 연구를

포함하였다.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2) 배제기준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웹진(대한간호), 연구소

에서 발행한 논문 등은 배제하였다.

3. 문헌검색 및 선정

1) 자료검색

첫째,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검색은 주제어

검색에서 ‘간호’ AND ‘효능감’을 기본으로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이 가능한 1985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8년까

지 연구를 검색하였다. 셋째, 문헌검색범위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http://www.riss.kr), DBpia (http://www.

dbpia.co.kr),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와 구글 학술검색

(http://scholar.google.co.kr/)에서 검색하였다. 또한 검

색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천하는 추천논문과 유사논문

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관된 문헌을 추가 검색하였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 되었을 경우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한다. 넷째, 서지반출 프로그램은 엔드노트

((End-Note X7)를 이용하여 모든 문헌의 서지정보를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2) 자료수집과 선정

자료수집은 전남소재 M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면제(OOUIRB-20170223-SB-003-0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검색은 다음과 같은 검색전략을 사

용하여 충분히 훈련된 연구자 2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연구자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

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 후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였는

데 문헌관리는 서지반출 프로그램인 엔드 노트를 이용

하였다. 각자의 작업이 끝난 후 각 연구자의 최종 문헌

자료를 하나의 엔드 노트로 합한 다음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 선정기준에 부

합된 연구인지를 확인하였다. 제목이나 초록만으로 선

정기준에 부합된 연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문

을 참조하여 해당 문헌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모든 문헌의 서지정보를 동일하게 관리하였으며 연구

문헌의 최종 선정은 연구자 2인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자료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75편으로,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RISS에

서 224편, DBpia에서 255편, KISS에서 105편, KM base

에서 10편, 박사학위 5 편, 석사학위 5 편의 논문 총

604 편을 검색하였다. 또한 추가 검색으로 대한간호학

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한국보

건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 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추천

논문과 자료 분석과정에서 7편을 추가로 검색하여 총

611편이었다. 먼저 서지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387편

의 중복논문을 제외하였다. 224편의 논문들은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대상으로 한 논

문 112편, 간호학 논문이지만 학술대회 논문 6편의 총

118편을 제외하고 106편 논문의 전문을 출력하여 검토

하였다.

106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된 석사학위논문 2편, 연구대상자가 요양보호사 교육생,

영유아, 초등학생, 응급구조사 등의 논문 31편을 제외하

여 최종 75편을 문헌고찰을 위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Fig. 1).

3) 논문의 질 평가

최종 선정된 논문은 Zangaro와 Soeken[18]의 논문

질 평가 척도(Study Quality Rating Scale)을 적용하였

다. 이 척도는 연구목적, 표본, 연구가 수행된 시설의

종류 , 자료 수집 방법, 응답율, 변수의 용어정의,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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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

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reviewed studies

설명, 도구의 신뢰도, 전체적인 연구의 질 등의 10문

제로 구성되었고 1-9문항은 ‘예’, ‘아니오’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번 문항은 낮음, 보통, 높음으로 선택하

도록 하였다. ‘예’ 응답이 4번 이하이면 낮은 것으로,

5-7회 이면 보통으로, 8-9회 이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논문의 질 평가는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간호학과

교수 1인과 함께 재평가함으로써 논문의 질을 최종 결

정하였고, 질 평가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할 연구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연구동향 분석틀

연구동향은 논문의 특성, 연구대상자, 연구의 주요

변수,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및 연구도구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Choe 등[19]의 분석기

준을 기본 틀로 하여 전체 논문에서 논문유형, 연구 설

계,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와 간호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유형

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

하였다. 학위논문 중에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학술

지 논문에 포함하였다. 연구 설계는 크게 양적 연구, 질

적 연구와 혼합 연구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는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로 나누고, 비실험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론적 연구, 문헌고찰, Q방법론적 연구, 개념분석으

로 구분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이적 효능감을 간호,

교육, 기타 영역의 기준을 기본 틀로 사용된 특이적 효

능감의 원저자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연구제목과 연구

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연구는 특이적 효능

감의 원저자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연구제목과 연구대

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실험 연구는 Renzaho 등[20]의

분석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를 중

심으로 논문저자, 연구대상자 수, 연구설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전체 대상

자와 실험군 대상자 수를 구분하였으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자 수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분석항목인 논문의 일반적 특성(논문유형, 연구 설

계,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대상자), 연구

도구, 실험 연구의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에 따라 연구

자 2명이 엑셀에 각각 코딩하여 두 코딩결과를 비교 확

인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SPSS 18 version를 이용하여

서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총 75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을 출판연도, 논문유형, 연구설계, 윤리적인 고려, 연구

비 지원, 연구대상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출판연도는 1985년부터 시작된 연구를 본 연구의 대

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부터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2000

년부터 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18년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절반이상이 2016년 이후 발표되

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논문은 66편(86.7%)이 가장 많았

으며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각 5편씩이었으

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학위논문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술지 논문 65편 중 석사학위논문이 3편이 발표되어

전체 학위 논문은 13편이었고 그 중 3편만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연구 설계는양적 연구가 72편, 혼합연구는 3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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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 연구는 23편이었으며, 비

실험 연구는 49편이었다. 비실험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적 연구가 3편 있었으나, 문헌고찰,

Q 방법론, 개념분석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없었다.

윤리적인고려는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이 21편(28.0%), IRB 심

의 없이 개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은 논문이 33

편, 윤리적 고려를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54편이었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21편(28.0%)이었으며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외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간호 대학생이 51편(68.0%)으로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많았으며 문헌분석 및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 수 선정기준이 있는 논문

이 44편(58.7%)으로 선정기준이 없는 논문보다 많았다

(Table 1).

2.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이적 효능감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이적 효능감 연구는 간호영

역이 10편, 교육 영역이 9편, 기타 영역 5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간호영역에서 간호실무효능감을 주제로 한 연구가 4

편이었으며 섬망환자간호, 신생아간호, 직무효능감, 근

거기반간호실무효능감, 상황난제 효능감, 욕창간호 효

능감 등이 있었다.

간호실무효능감 측정에 간호실무효능감 척도(NCSE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와 간호효능감

(Nursing Self-efficacy) 척도가 각각 2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교육영역에서 교수효능감을 주제로한 연구

가 9편이었으며 보건교사와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교수효능감 측정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5편이었다[21].

기타영역에서 간호사들의 양육효능감, 범문화효능감,

집단 효능감, 정치효능감, 유방자가검진효능감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Table 2).

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이적효능감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실험연구와 실

험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실험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가 13편으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표1. 일반적인 특성

Character

istics
Categories

Nurses

n (%)

Nursing

Student

n (%)

Total

n (%)

Publica

-tion

Year

2000∼2010 3(12.5) 2( 3.9) 5( 6.6)

2011∼2015 13(54.2) 13(25.5) 26(34.7)

2016∼2018 8(33.3) 36(70.6) 44(58.7)

Manus

-cript

type

Doctoral dissertation 2( 8.3) 3( 5.9) 5( 6.6)

Master’s thesis 3(12.5) 2( 3.9) 5( 6.6)

Academic journal 19(79.1) 46(90.2) 65(86.7)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design 3(12.5) 20(39.2) 23(30.7)

Non

-experi

mental

design

Survey 17(70.8) 2956.9) 46(61.3)

Methodologic

al research 3(12.5) 0( 0.0) 3( 4.0)

Literature

review 0( 0.0) 0( 0.0) 0( 0.0)

Q-methodolo

gy
0( 0.0) 0( 0.0) 0( 0.0)

Concept

analysis 0( 0.0) 0( 0.0) 0( 0.0)

Qualitative Research 0( 0.0) 0( 0.0) 0( 0.0)

Mixed Research 1( 4.2) 2( 3.9) 3( 4.0)

E t h i c a l

considera

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12(50.0) 9(17.6) 21(28.0)

Verbal or Written

consent
12(50.0) 42(82.4) 54(72.0)

Not reported 0( 0.0) 0( 0.0) 0( 0.0)

Research

Fund

Supportin

g

Inside Grant 0( 0.0) 14(27.5) 14(18.7)

Out Grant 6(25.0) 1( 2.0) 7( 9.3)

No 18(75.0) 36(70.6) 54(72.0)

Criteria for

selec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Yes 9(37.5) 35(68.6) 44(58.7)

No 15(62.5) 16(31.4) 31(41.3)

Total 24(100.0) 51(100.0) 75(100.0)

로 가장 많았으면 진로결정효능감 연구도 6편이 있

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에는 9편의 연구에서

Kim과 Park[22]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

측정에는 5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CDMSES - 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가 사용되었다. 간호실무효능감, 심

폐소생술 효능감, 인수인계효능감, 골다공증 효능감, 음

주거절효능감, 식이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정치효능감,

다문화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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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
es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 (Year)

Research
Author(year) Research Title Number

Nursing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Harvey &
McMurray(1994)
NCSE

Han &
Choi(2011)

Effects of a Refresher Program for Inactive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80

Ahn(2000)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 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439

Nursing
Self Efficacy

Sherer &
Adams(1983)

Park et al32015)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ir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with Nursing Self Efficacy

250

Kang et al(2014)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304

Self-Efficacy
on Delirium

Cheraghi
et al(2009)

Jang &
Yeom(2018)

Hospice-Palliative Care Nurses’ Knowledge of Delirium,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on Delirium 174

Self efficacy
on Neonatal
pain
intervention

Chiang Chen &
Huang(2006)

Kim &
Choi(2017)

Factors Affect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Pain among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120

Job Efficacy Song(2010) Kim &
Yang(2016)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Efficacy of Home Visiting Nurses

23

Evidence-Base
d Practice
Self-efficacy

Chang &
Crowe(2011 )
SE-EBP

Oh et al(2016)
Mixed Method Research Investigating Evidence-Based Practice
Self-efficacy, Course Needs, Barriers, and Facilitators: From the
Academic Faculty and Clinical Nurse Preceptors

73

Korean version
of self-efficacy
for restorative
care activities

Resnick
& Simpso
(2003)
K-SERCA

Jung et al
(2015)

Psychometric Test of Korean Version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for Restorative Care Activities Scale among Nurses

187

Self-efficacy
in Pressure
Ulcer

Park et
al(2013) Park et al(2013)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about New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and 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on Knowledge and
Self-efficacy in Pressure Ulcer among Nurses

41

Tea
-ching

Teaching
Efficacy

Yi(2008)

Suh(2013) Relationships betwen Degre of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and
Health Teacher Eficacy 118

Kim(2012)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Teacher efficiency Focused on School
Health Teachers Job satisfaction 232

Cho(2011)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Health Teacher Efficacy 251

Kim et al(2011) The Efects of Schol Health Teachers' Self-eficacy on Job Satisfaction 230

Yi & Kwon(2008)
Development of Teacher-Efficacy Scale for Health Education
Teachers 364

Park(2016) Park(2016) Development of Teaching Efficacy Scale for Clinical Nursing
Instructor

317

Hwang(2006) Kim(2016) Teaching Efficacy on the Clinical Education in Nurses 263

Gibson&
Dembo(1984) Lee(2015) Teacher’s Choosing Motivation, Teaching Efficacy, Philosophy,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Health Teachers 136

Schwarzer,
Schmitz &
Daytner (1999

Kim et al(2012)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474

Others

Parenting
Eficacy Lee(2004) Lee & Kim(2018) Efects of Nurse’s Parenting Stres and Parenting Eficacy on Turnover

Intension of Nurses at Medium-sized Hospitals 203

Transcultural
Self-efficacy Oh et al(2016) Oh et al(2016)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Scale for Nurses 242

Collective
Efficacy

Riggs &
Knight(1994) Kang & Kim(2013)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239

Political
Efficacy

Nam & Huh
(2012) Jun et al(2014)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192

Breast
Self-Exam
Efficacy

Champion(1993) Kim et al(2003) Factors I nfluencing on the Compliance of B reast Self-E xamination
of Nurses in a L ocal Area

258

Table 2. Specific efficacy of reviewed studies on nurses

표2. 간호사 대상 특이적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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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 efficacy of reviewed non experimental studies on nursing students
표2. 비실험 연구에서 간호학생 대상 특이적 효능감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 (Year)

Research
Author(yr)

Research Title No.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Self-
Efficacy)

Kim & Park
(2001)

Lee &
Cho(2018)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184

Shim(2018)
Influence of Academic Self-e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340

Jung &
Jeong (2018)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v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146

Han(2018)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elf-Eficacy of Nursing Student

196

Lee &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190

Yang(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137

Kim & Heo
(2017)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125

Moon & Le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Burnout and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277

Lee & Jung
(2014)

The Study on Professor Trus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287

Lee(2016) Kum(2018)
E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 of Nursing Colege
Students

273

Yoo(2006)
Ma &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95

Ayres(2005)
Kim et al
(2017)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in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80

Sherer et al
(1982)

Kim et al
(2012)

Predictors of Drug Calcul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120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Career
Search
Efficacy)

Betz et al(1996)
CDMSES-SF

Hyun & Kim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307

Jung & Lee
(2018)

Factors Affe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 226

Taylor & Betz
(1983)
CDMSES-SF

Seo & Moon
(201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icacy, Self eficacy of Carer in Nursing Student

150

Shim(2017)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in Nursing Students

185

Jung et al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543

Solberg(1994)
Moon &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544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Harvey &
McMurray(1994)
NCSE

Oh & Kim
(2018)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149

Cardio
Pulmonary
Resucitation
Self-Efficacy

Park & Jun
(2018)

Kim
et al(2018)

Willingness to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in Emergency Situation:
Convergence factor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176

Handof
Self-Eficacy

Lee et al
(2016) PSH

Shin & Hwang
(2018)

Factors afecting handof self-e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233

Osteoporosis
Self-Efficacy

Kim, Horan &
Gender(1991)

Jeong(2017)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redictive Factors of Osteoporosis Health Behavior 207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ei et al (2005)
DRESEQ-R

Ji and
Lee(2016)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in Male Nursing Students 126

Dietary
Self-efficacy

Choi(2012)
Park et
al (2016)

Body Composition and Dietary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197

Social
Self-efficacy

Cho &
Lee(2001)

Jeon(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170

Political
Efficacy

Nam & Huh
(2012)

Jun et al(2015)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397

Multicultural
efficacy

Lim & Oh
(2010)

Kim & Lim
(2014)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e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258

Self-Regulato
ry Efficacy

Ha &
Kim(2013)

Ha & Kim
(2013)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ory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Perception of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768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NCSE=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 PSH=Perceived Self-efficacy of
Hand-off reporting; DRSEQ-R=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No: Partifician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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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experimental studies

표4. 실험연구 분석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yr)

Research
Author(year)

Intervention
simul
ation

Participants
Number

Research Desig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elf-Efficacy)

Kim &
Park(2001)

Jung & Jeong
(2018)

E-book-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54 OPPD

Ki et al(2018) Smart Learning 181(86) NCGPPD

Kim & Heo
(2017)

Simulated Education-based Hypoglycemia
Scenario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 101(52) NCGPPD

Kim et al
(2015)

learning approach based on an elderly
with-cognition-disorder scenario

○ 67(32) NCGPPD

Ayres
(2005)

Park & Kim
(2018)*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 61 OPPD

Kim & Kim
(2014)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 119 OPPD

Kim(2001) Kim(2017)
Self-directed Practice through Writing
Self-Reflective Journal on Basic Nursing

113(57) NCGPPD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Harvey &
McMurray(
1994) NCSE

Kang(2018)
“Hypertension and Diabetes Patient Care
Smartphone Apps”

92(49)
NCGPPD
(Mixed Design)

Evelyn(2015) Kwak(2017) simulation-based integrated nursing practice ○ 102(52) NCGPPD

Visual
Analogue
Scale

Nam et al
(2014)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47(21) NCGPPD

Lee et al
(2015)

Lee et al(2015)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gram
(Delivery-Operation-Newborn care)

○ 24 OPPD

Communicatio
nSelf-Efficacy

Ayres
(2005)

Noh & Lee
(2018)

Stepwise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using
SBAR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cenarios and Nursing Case-based Role Playing

27 OPPD

Jeong & Seo
(2017)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83(41) NCGPPD

Hong
(2015)

Park & Kim
(2018)

*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 61 OPPD

Hong
(2001)

Lee(2015)
Therapeutic Communication Learning
Scenario Using Stanrdized-Patient

○ 20(10)
NCGPPD
(Mixed Design)

Cardio
Pulmonary
Resucitation
Self-Efficacy

Schlessel
et a l1995)

Yoon(2018)
AHA Basic Life Support(BLS)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8 OPPD

Park(200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56(28) NCGPPD

Cheon
(2011)

Lee(2018)
Simulation-based Education Program
on Emergency Airway Management

○ 30
OPPD
(Mixed Design)

Roh et
al(2012)

Kim(2018)
Simulation-based Advanced Life
Support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 60(30) NCGPPD

Team
Efficacy

Marshall
(2003)

Hong(2018) Simulation on Nursing ○ 29 OPPD

Song &
Lim(2018)

Adult Nursing Simulation Educatio ○ 118 OPPD

Counseling
Challenges
Self-Efficacy

Lent(2003) Kang(2013)
Counseling Challenges Coping Training using Role
play

56(28) NCGPPD

Career Search
Efficacy

Solberg
(1994)

Moon & Kim
(2012)

Career Search Programs 50(22) NCGPPD

EG =Experimental Group; NCGPPD= nonequivalen
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rics; OPPD=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SE=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
* Multiple choice

분석되었다(Table 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2편의 실험연구가 이루

어졌다. 연구 설계는 12편(54.5%)이 비동등대조군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GPPD)였으며, 단일군사전사후설계(One -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PPD)가 10편(45.52%)

이었다. 실험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

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실무효능감, 의사소

통효능감, 심폐소생술 효능감, 팀효능감 순이었다.

실험중재는 시뮬레이션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

마트폰 활용 중재 2편, 역할극 중재 2편, 전자책(E -

book), 온라인(online), 앱 활용 등이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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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

감관련 간호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 분석하여 연구동

향을 파악하고 향후 간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

도되었다.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는 1996년부터 시작되

어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

호사 혹은 간호학생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

체 및 기술에서 효능감이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일반

적인 효능감 외에 각 분야 별 특이적 효능감을 평가하

는 다양한 연구들이 증가[23]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2007∼2009년에 간호역량, 다양성, 적응, 스

트레스 등이 새롭게 떠오르는 간호 주제라고 보고한 것

[21]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의 특이적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논문이 대부분(76.7%)이었는데

이는 Kim[23]이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술지 논문 42.2%, 학위논문 57.8%와 비교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 반면 그 후 Choi & Kim[22]과는 유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될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는데, Kim[23]의 연구

에서는 중복 될 경우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되었

을 때 분류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점은 향후 간호

학에서 논의되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총 25

편의 학위논문 중 5편(20.0%)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학위논문은 국외 연구자가 문헌검색을

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없는 회색문헌이므로, 학위논문

의 학술지 게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자

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는

Choe 등[19]이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학회지 6,890편

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83.6%를 차지하였다는 결

과보다 높았다. Kim[23]이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가 높은 학술지 10개 분석 결과를 비실험 연구 42.9%,

실험 연구 13.4%, 질적 연구 34.2%라고 보고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향후 다양한 질적 연구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과 관련된

질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은 55.8%

으로 Choe 등[19]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구 중

기관의 동의를 얻은 연구가 1.5%라고 보고한 것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연구윤리를 강화

하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워크숍 등이 시행되어 연

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19], 이 후 김과 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으며[22], 대한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분과별 학회지 게재시 IRB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는 28.0%이었는데 이는 특

이적 효능감 관련 실험연구를 고찰한 Beach et al.[24]

의 연구에서 연구비 지원이 35.9%이었다는 결과보다

낮았고, 특히 교외 연구비 지원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교내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교외 연구

비가 더욱 확대되어 질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대상자 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

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절반이상에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표본크기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대한

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분과별 학회지 게재 시 연구대

상자 수에 대한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이적 효능감 연구에서 주

제별로 간호, 교육, 기타 등으로 분석되었다. 간호 영역

에서는 각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고 특화된 효능감 관련

도구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중에는 간호실무효능감,

간호효능감 및 각 대상자의 질환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특이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10개로 다양하였는데 Park[25]이 개발한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Son, Je, Yi[2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25]의 도구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수정, 보완된 도구임에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 많이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전문가용과 간호 대학생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Han, Cho, Chung[27]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이적 효능감 측정도구를 구성타당

도, 준거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총 27문항 5점

척도로 개발하였고, Chae, Lee[28]는 간호사들의 특이

적 효능감 측정도구를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및 신뢰

도를 검증하여 총 33문항 7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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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29]은 특이적 효능감의 이론적 모델과 특이적 효

능감 사정도구들의 연계 및 각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

도까지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한 도구개발은 일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특이적 효능감 이론

적 모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는 주제 중 교육관련 특이적 효능감 도구들도 다

양하게 시도되었는데 실무영역이 10편인데 반해 9편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다[30].

기타 분야로 자기효능감은 한국 간호학 연구주제를

분석한 Lee, Jeong, Kim, & Yom[21]의 연구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연구주제라고 보고되었으며, 범문화

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었다. 범문화효능감은 특이적 효능감의 인지적 선행요

인으로 간주되며 Kim [31]이 번역한 도구가 많이 사용

되었다. 범문화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보다 높

았으나, 자기효능감은 간호사가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

요하겠다.

한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이적 효능감 연구

에서 주제별로 학습관련 자기효능감이 13편으로 가장

비중있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진로관련 효능감이 6편

있었고 기타 간호실무 및 학생신분관련 등으로 분석되

었다.

실험연구의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와 단일군 사전사후설계가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다. 향후 앞으로 무작위 임상시험설계

(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를 적용하여 인과관

계의 추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실험중재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인지적 측면의 중재가 대부분 이었

으나 향후 교육대상이나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방

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방법들의 장단점을 비

교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에서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된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

다[32]. 22편 실험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특이

적 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Beach et al.[24]은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특이적 효능감 증진이 대상자의 만족에 근

거가 있었으나 애착에 대한 근거가 약했으며,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근거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향

후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를 간호사, 간호학생 및 대상자

가 인지하는 간호의 질까지 확대하여 측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설계 중 질적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는데, 이는

질적연구의 특성 상 연구대상자들이 지각과 판단의 모

든 복합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

며,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실제에서 그들을 알고 도울 수 있다

는 관점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간호사 및 간호학생

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심화 확대할 뿐 아니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효능감은 간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여

겨져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특이적 효능

감 관련 간호연구는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실험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실험 연구

가 대부분이었고 반복된 실험연구와 순수실험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연구

설계, 윤리적인 측면, 연구도구, 자료수집, 자료 분석 등

특이적 효능감관련 간호연구의 포괄적인 영역을 분석

하여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의 반복연구와 순수 실

험연구를 통한 인과성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학위논문

의 학술지 게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공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을 특이적 효능감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와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 간호 실무에서 특이적 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간호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운영하

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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